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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차현수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Influence on Adjustment of University Life among Nnursing Students

Hyun Su Cha
Department of Nursing, Sehan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건강증진행위, 스트레스, 자아효능감이 간호대학생 1, 2 학년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자료는 1개 대학교 간호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자기기입
식 설문지로 설문조사하여 수집하였다. 자료는 SPSS 22.0 (frequency,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program 으로 분석하였다. 대학생활 적응 평균점수는 75.85±9.43 (범위:25～125) 이었다. 대학생활 적
응은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아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스트레스는 자아효능감과 부적 상관관
계를 보였다. 간호대학생 1, 2학년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건강증진행위 (수면시간, 간식섭취, 음주,
취미활동), 스트레스, 자아효능감 등이었다. 덧붙여 건강증진행위, 스트레스, 자아효능감 등은 대학생활 적응에 13.9%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건강증진행위(수면시간, 간식섭취, 음주, 취미활동), 스트레스, 자아효능감 등은 간호
대학생 1, 2학년의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후속 연구에서는 건강증진행위와 자아효능감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려는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의 의미있는 변수들을 
반영한 대학생활 적응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having an influence on adjusting to
the university life of freshmen and sophomore nursing student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questionnaires that were filled out by 150 nursing students in one school from November 1, 2018 to 
November 20, 2018. The data was analyzed by the SPSS 22.0 program (frequenc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ean score of university life adjustment was 
75.85±9.43 (range: 25～125). A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and
stress, A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adjusting to university life and self efficacy.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stress and self efficac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djustment of 
freshmen and sophomore nursing students to university life were health promoting behavior (sleeping
time, snacks, drinking, and leisure time or having a hobby), stress and self efficacy. In addition, health 
promoting behaviors, stress and self efficacy accounted for 13.9% of the variance in adjusting to 
university lif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health promoting behavior, stress and self efficacy
are important to the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for freshmen and sophomore nursing students. Further
research on improving health promoting behavior, reducing stress and improving self efficacy is 
warranted. An intervention program that includes these significant variables of such subjects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adjusting to the university life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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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학교 중도 탈락률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대학교 중도 탈락률은 2015년 4.97%, 
2016년 5.10%, 2017년 5.12%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
인다. 최근 3년간 중도 탈락한 대학생의 수는 42만 명에 
이른다. 2017년 대학교 중도 탈락 사유 중 1위는 자퇴
(49%)였다. 자퇴의 주된 원인은 타 대학 진학과 개인사
정 이었다[1]. 자퇴는 대학생활 적응 요인 중 사회 체험 
수준과 대인관계가 낮은 개인일수록 높았다[2]. 대학교 
중도탈락을 감소시키려면 대학생활 적응을 증진 시켜야 
한다. 

대학생활 적응이란 대학생이 대학생활과의 상호작용
을 하여 자신의 욕구와 대학 환경사이에서 균형을 찾아
가는 과정으로[3] 대학생활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반응이며 이는 성숙한 성인이 된 이후 개인적, 사회적 삶
에 대한 적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4].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 1,2학년생을 대상자로 정한 
이유는 첫째, 대학생은 청소년 말기에서 성인초기로 이행
되는 시기이므로 새로운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위기를 겪기 때문이다. 대학생은 성인초
기가 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 직업 선택과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 가족, 친구와 친밀한 관계형성, 성 역할 수용 
등의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한다. 둘째 간호학과는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때문에 타과의 학업에 비하여 
난이도가 높으면서 양도 방대하다. 학업 난이도가 높고 
학업량이 방대할수록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 때
문이다. 셋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간호학과 1학
년과 임상실습전인 간호학과 2학년은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에 비해 대학생활 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
이다. 임상실습을 시작한 후인 3학년 2학기에서 4학년에 
해당하는 시기의 간호학과생은 간호학과에 적응하고자 
하는 자세에 변화가 있었는데,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자세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하였다[5]. 이
는 실습을 통해 형성된 긍정적인 간호이미지가 학문적, 
사회적 좌절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 학업을 지속하도록 
했기 때문이다[6]. 

건강증진행동이란 집단이나 개인의 최적의 안녕 상태
를 이루고 개인적 욕구 충족을 유지, 증진하고 자아실현
하려는 행위로써, 더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위하여 능동적
으로 환경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생활양식의 통합된 

부분을 의미한다[7]. 최근에는 감염성 질병의 유병률 보
다 생활습관성 질병의 유병률이 더 높아지고 있어 건강
증진행위는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대학생 시기의 형성된 건강증진행위는 이 후의 나
머지 긴 생애동안 건강을 좌우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대학생 시기는 생애 중 가장 건강이 좋은 시기
로 이환률과 사망률이 적기 때문에 건강증진행위를 등한
시 하는 경향이 있다[8]. 대학생 건강증진행위가 대학생
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9]. 

스트레스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극적인 사건을 
의미한다. 스트레스를 3가지로 분류한 Lazarus와 Cohen[10]
에 의하면 첫째 다수의 사람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
며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홍수, 가뭄, 폭
설), 인간에 의한 재해(전쟁, 투옥, 추방) 등이 있다. 둘째 
소수의 사람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직장에서의 해고, 생명을 위협하는 병, 출산 등이 
있다. 셋째 개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는 문제로 인한 
생활 스트레스가 있다. 대학생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경
제, 이성 관계, 교수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장래, 가치
관, 학업, 친구와의 관계 등의 문제로 인한 생활 스트레스
를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일상적이고 반
복적인 생활 스트레스는 심각하고 특별한 스트레스보다 
신체적 및 심리적 장애를 더 잘 예측하고 대학생활 적응
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12]. 

자아효능감이란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위
를 조직하여 실행하는 능력에 관한 개인적 개념으로 개
인의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3]. 자아효능감이 높을 
때는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조직하고 수
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자아효능감이 낮을 때는 체념
이 빠르며 실망하기 쉽고 자신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기
력하게 된다[14]. 대학생의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
생활 적응을 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5].

지금까지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연구
대상자는 한 부모 가족 학생[16], 장애 학생[17], 외국인 
유학생[18]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대학 진학률이 높
아지면서 일반 학생에 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일반 
학생 중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
[19-28]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은 간호학과 신입생
[19,20,22-24,27,28], 졸업학년[21], 전학년[25,26]이었
다. 선행연구들에서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 본 요인으로 모애착, 심리적 안녕감, 대
처방식[19],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스트레스[20], 애
착, 스트레스, 임상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대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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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감성지능, 자아효능감[22], 학업적 자아효능감, 전
공만족도[23], 대인관계, 자아 탄력성, 셀프리더십[24], 
분노표현방식, 사회적지지[25], 생활스트레스, 우울, 자아
탄력성[26], 행동유형,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27], 
자아존중감, 자아 효능감, 스트레스[28] 등이었다. 선행
연구들[19-28] 모두에서 학교생활 적응을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지 않고 전체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 분석
하였다. 선행연구의 제한점과 본 연구만의 차별성으로는 
첫째 선행연구들은 신입생, 졸업학년, 전 학년 등을 대상
자로 한정해서 1,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 만에 대해서
는 연구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1학년은 새로운 환
경에 적응해야 하므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2
학년은 전 학년 중 친구와 가족의 사회적지지, 자아존중
감이 가장 낮고 스트레스가 1학년보다 높아[29] 학교생
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별히 간호학과 1, 2학년은 
임상실습을 통한 긍정적인 간호이미지가 형성되기 이전
이라서 3, 4 학년보다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5,6] 1, 2학년만의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선행연
구들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증
진행위를 포함하지 않아서, 건강증진행위가 학교생활 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제한점이 있다. 일생 중 건강이 가장 좋은 시기인 
성인 초기의 대학생들은 건강증진행위를 등한시 하여 잘 
이행하고 있지 않으므로[8] 건강증진행위가 학교생활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선
행연구들은 대학생활적응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 하위영역 각
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분석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한 하위영역에서의 적응과 다른 하위영역
에서의 적응은 별개라서, 전체 적응만으로 적응을 판단할 
경우 서로 다른 적응의 양상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질적인 적응을 왜곡하기 때문이다[30]. 대학생활에 대
한 적응을 전체 적응뿐만 아니라 5개의 하위영역으로 나
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 스트
레스, 자아효능감 등이 대학생활 적응 전체와 5개 하위영
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대학생활 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자 한다.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행은 대학
교 중도탈락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스트레스, 자
아효능감, 대학생활 적응정도를 파악하고, 대학생의 건강
증진행위, 스트레스, 자아효능감 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건강증진행위, 스트레
스, 자아효능감, 대학생활 적응 등의 정도를 파악
한다.

2)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스트레스, 자아효능감, 
대학생활 적응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스트레스, 자아효능감 
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1, 2학년의 건강증진행위, 스트

레스, 자아효능감,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대학
생의 건강증진행위, 스트레스, 자아효능감 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 앞서 S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에서 심의를 통과하였다(SH : IRB 2018-24).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라남도에 있는 S대학교 간호학과 1,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2018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
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
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
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학생들 중 편의 추출하여 설문
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표본 수는 
G*Power(3.0.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신입 간호대학생
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31]
에 따라 효과크기 .15(medium), 변수 3개로 계산하였으
며, 연구에 필요한 표본 수는 129명이었다[32]. 대상자 
탈락률을 고려하여 155명의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5부를 제거한 후 
150명의 설문지 결과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건강증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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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y N(%)
Mean±SD

Age(years) 19-21
22-25

Average

143 (95.3)
7 (4.7)

20.0±0.80
Gender Male

Female
25 (16.7)
125 (83.3)

Grade Freshman
Sophomore

97 (64.7)
53 (35.3)

Educational 
background 

of father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Graduate school

5 (3.3)
81 (54.0)
56 (37.3)
8 (5.3)

Educational 
background 
of mother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Graduate school

8 (5.3)
82 (54.7)
50 (33.3)
10 (6.7)

Income of 
parents(won)

>200 ten thousand 
200-400 ten thousand 
400-600 ten thousand 
600 ten thousand <

5 (3.3)
49 (32.6)
54 (36.0)
42 (28.0)

Type of residence Dormitory
Self

Home

79 (52.6)
32 (21.3)
39 (26.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50

Breslow & Enstrome(1980) 이 개발한 건강증진행
위 도구를 Kim(2011)[33]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건강증진행위 점수는 수면시간을 7~8시간, 식습관은 규
칙적, 간식은 안함, 운동은 규칙적으로 함. 현재 흡연은 
하지 않음, 현재 음주는 전혀 하지 않거나 가끔 함, BMI 
18.5~24.9 kg/m2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 1점을 주어 총 
합계 (범위0~7점)로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
증진행위를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3.2 스트레스
Jeon, Kim과 Yi (2000)[34]이 개발한 개정판 대학생

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0문항으로 대
학생에게 적용되는 동성친구, 이성친구, 가족관계, 교수
관계를 포함하는 대인관계 차원(23문항)과 학업문제, 경
제문제, 장래문제, 가치관 문제와 관련된 당면 과제 차원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
였고, ‘전혀 아니다’ 0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3점까지 
부여하여 산출하였다. 전체점수는 최하 0점에서 최고 
1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경험하고 있는 생활스트레
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Jeon, Kim과 Yi (2000)[34]의 
연구에서 Chronbach alpha= .75～.88 이었고 본 연구
에서 Chronbach alpha= .965 이었다.

2.3.3 자아효능감
Lee와 Ji (2017)[35]이 개발한 자아효능감 척도를 사

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일반적 효능감(5문항), 긍정적 
효능감(5문항), 사회적 효능감(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은 Likert식 5단계 척도로 답하도록 되어있
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부여하
여 가능한 최소점수는 12점, 가능한 최대점수는 60점이
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와 Ji (2017)[35]의 연구에서 Chronbach alpha= 
.83~.94 이었고 본 연구에서 Chronbach alpha= .77 
이었다.

2.3.4 대학생활 적응
Baker 등(1989)이 개발한 대학생 적응도 검사(SACQ: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이
하 SACQ)를 번안·수정하여 요인분석과 문항 내적 일관
성 검사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Lee(1999)[36]의 
SACQ를 사용하였다. Lee(1999)[36]의 SACQ는 5개의 
하위영역(학문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으로 구성된다. 각 하위영역은 5
문항으로 구성되고 각 문항은 Likert식 5단계 척도로 답
하도록 되어있다.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
점까지 부여하여 각 하위영역의 가능한 최소점수는 5점, 
가능한 최대점수는 25점이다. 전체 대학생활 적응은 5개
의 하위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이므로 가능한 최소점수는 
25점, 가능한 최대점수는 125점이다. Lee(1999)[36]의 
연구에서 Chronbach alpha= .85 이었고 본 연구에서 
Chronbach alpha= .77 이었다.

2.4 연구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증진행위, 스트레스, 자아효
능감, 대학생활 적응 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으로 구하였다.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로 산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스트레스, 자아효능감, 대학생활 적응 등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고, 연구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스트레스, 자아효능감 등이 대학생활 적응
에 미치는 영향은 multiple regression 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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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omain Category  n(%)
Mean±SD Range

Health promoting 
behaviors

BMI
(kg/m2)

<18.5, >24.9 42 (28) 1
18.5~24.9 108 (72) 0

Smoking Yes 16 (10.7) 0
No 134 (89.3) 1

Drinking Yes 91 (60.7) 0
No 59 (39.3) 1

Health Yes 40 (26.7) 1
No 110 (73.3) 0

Sleeping
hours

7-8 65 (43.3) 1
<7, >8 85 (56.7) 0

Snack Yes 126 (84.0) 0
No 24 (16.0) 1

Breakfast Yes 36 (24.0) 1
No 114 (76.0) 0

Leisure or
hobby

Yes 81 (54.0) 1
No 69 (46.0) 0

Total 3.65±1.40 0~7

Life stress

Economic problems 0.93±0.73 0~3
Relations with opposite sex 0.65±0.65 0~3

Relationship with the professor 0.75±0.72 0~3
Family relationship 0.57±0.68 0~3

Future issues 1.23±0.56 0~3
One’s values issues 0.95±0.70 0~3
Academic problems 1.38±0.67 0~3

Friendship 0.59±0.70 0~3
Total  45.56±25.70 0~150

Self efficacy

General self efficacy 3.35±0.73 1~5
Positive self efficacy 3.05±0.68 1~5
Social self efficacy 3.26±0.91 1~5

Total  38.54±6.10 15~75

Adjustment of 
university life

Academic adjustment 13.99±2.58 5~25
Social adjustment 16.33±2.58 5~25

Emotional adjustment 15.29±3.42 5~25
Physically adjustment 14.62±2.32 5~25

Attachment to the university 15.61±2.72 5~25
Total 75.85±9.43 25~125

Table 2. Health promoting behaviors, life stress, self efficacy, adjustment of university life           N=150

본 연구대상자가 간호대학교 1,2학년이기 때문에 연
구대상자의 연령은 19세~21세가 143명 (95.3%)으로 대
다수를 차지하였고 성별은 여성은 125명 (83.3%)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학년은 1학년이 97명 (64.7%), 2
학년이 53명 (35.3%)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81명 (54.0%), 대학교 졸업이 56명 (37.3%)순이
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82명 (54.7%), 
대학교 졸업이 50명 (33.3%)순이었다. 부모님의 월수입
은 200만원~400만원이 49명 (32.6%), 400만원~600만
원이 54명 (36.0%), 600만원 초과가 42명 (28.0%), 200
만원 미만이 5명 (3.3%)순이었다. 거주형태는 기숙사 거
주가 79명 (52.6%), 자택 거주가 39명 (26.0%), 자취 거
주가 32명 (21.3%) 순이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스트레스, 자아효능감, 
대학생활 적응 등의 정도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는 8점 만점에 평균 3.65점
(±1.40)이며 건강증진행위의 하부영역인 BMI는 18.5 
kg/m2 미만이거나 24.9 kg/m2 초과인 대상자는 42명 
(28%), 18.5 kg/m2~24.9 kg/m2 대상자는 108명 
(72%)이었다. 하부영역인 흡연은 흡연하는 대상자는 16
명 (10.7%), 흡연하지 않는 대상자는 134명 (89.3%)이었
다. 하부영역인 음주는 음주하는 대상자는 91명 
(60.7%), 음주하지 않는 대상자는 59명 (39.3%)이었다. 
하부영역인 운동은 운동하지 않는 대상자는 110명 
(73.3%) 운동하는 대상자는 40명 (26.7%)이었다. 하부영
역인 수면시간은 수면시간이 7시간 미만이거나 8시간 초
과하는 대상자는 85명 (56.7%)이고 7시간~8시간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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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ant 
Variable

Independant
Domain

Dependant 
Domain B SE t(p) Adj R2 F(p)

Health   
promoting 
behaviors

Sleeping
hours Total 4.370 4.370 2.88(.005) .047 8.30(.005)

Snack Total 5.711 2.022 2.82(.005) .045 7.98(.005)

Snack Academic 
adjustment -1.797 .564 -3.19(.002) .058 10.16(.002)

Drinking Academic 
adjustment .860 .427 2.02(.046) .020 4.06(.046)

Leisure or
hobby Social adjustment 1.261 .412 3.07(.003) .053 9.39(.003)

Self efficacy
Academic 
adjustment 0.078 .034 2.28(.024) .028 5.22(.024)

Social adjustment 0.075 .034 2.18(.031) .025 4.77(.031)

Life stress

Social adjustment -0.023 .008 -2.79(.006) .044 7.78(.006)
Emotional 
adjustment -0.042 .010 -4.06(.000) .094 16.44(.000)

Attachment to 
the university -0.034 .008 -4.06(.000) .095 16.49(.000)

Table 4. Influence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life stress, self efficacy on adjustment of university life 
among nursing students                                                                          N=150

상자는 65명 (43.3%)이었다. 하부영역인 간식섭취 여부
는 간식을 섭취하는 대상자는 126명 (84.0%)이고 간식
을 섭취하지 않는 대상자는 24명 (16.0%)이었다. 하위영
역인 아침식사 섭취 여부는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대상
자는 114명 (76.0%), 아침식사를 하는 대상자는 36명 
(24.0%)이었다. 하위영역인 여가 및 취미활동 여부는 여
가 및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는  81명 (54.0%), 여
가 및 취미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는 69명 (46.0%)이었다.

대상자의 스트레스는 150점 만점에 평균 45.56 
(±25.70)이었다. 스트레스 하위영역은 0-3점 범위 내에
서 학업문제(1.38±0.67). 장래문제(1.23±0.56), 가치관 
문제(0.95±0.70), 경제문제(0.93±0.73), 교수관계
(0.75±0.72), 이성친구(0.65±0.65), 동성친구(0.59±0.70), 
가족관계(0.57±0.68) 순이었다. 

대상자의 자아효능감은 60점 만점에 평균 38.54 
(±6.10)이었다. 자아효능감 하위영역은 0-5점 범위 내
에서 일반적 효능감(3.35±0.73), 사회적 효능감
(3.26±0.91), 긍정적 효능감(3.05±0.68) 순이었다.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은 125점 만점에 평균 75.85 
(±9.43)이었고 대학생활적응의 하부영역인 학문적응은 
25점 만점에 평균 13.99 (±2.58)이었고, 사회적응은 25
점 만점에 평균 16.33 (±2.58)이었고, 정서적응은 25점 
만점에 평균 15.29 (±3.42)이었고, 신체적응은 25점 만
점에 평균 14.62(±2.32)이었고 학교 애착은 25점 만점
에 평균 15.61 (±2.72)이었다(Table 2).

3.3 건강증진행위, 스트레스, 자아효능감, 대학생활 
    적응간의 상관관계

건강증진행위, 스트레스, 자아효능감,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 적응은 스트레스
(r=-.294, p<.001)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아효능
감(r=.190, p=.020)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효
능감은 스트레스(r=-.226, p=.006)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Health promoting 
behaviors r(p)

Life 
stress
r(p)

Self    
efficacy

r(p)

Life stress -.031
(.712)

Self efficacy .019
(.822)

-.226
(.006)

Adjustment of 
university life

.136
(.104)

-.294
(<.001)

.190
(.020)

Table 3. Correlation matrix of variables       N=150

3.4 건강증진행위, 스트레스, 자아효능감 등이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건강증진행위, 스트레스, 자아효능감 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증진행위, 스트
레스, 자아효능감 등을 독립변수로 대학생활 적응은 종속
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전에, 
회귀분석 가정을 충족하는지 검정한 결과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차한계(Tolerance)가 0.886-0.963
으로 1 이하면서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387

Factor)값이 1.052~1.155로 10보다 크지 않아 모든 독
립변수들은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Durbin-Watson값을 구한 결과 1.737으로 2에 근접하
여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3.665,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
(R2)는 13.9%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건강증진
행위의 하부영역인 수면시간(β=4.370, p=.005), 간식섭
취(β=5.711, p=.005)이고 대학생활 적응의 하부영역인 
학문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건강증진행위의 하부
영역인 간식섭취(β=-1.797, p=.002)와 음주여부(β
=.860, p=.046)와 자기효능감(β=.078, p=.024)이었다. 
대학생활 적응의 하부영역인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건강증진행위의 하부영역인 여가 및 취미활동(β
=1.261, p=.003)과 자아효능감(β=.075 p=.031), 스트레
스(β=-.023 p=.006) 등이었다. 대학생활 적응의 하부영
역인 정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스트레스(β
=-.042 p=<.001)이었고 대학생활 적응의 하부영역인 대
학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스트레스(β=-.034, 
p=<.001)이었다(Table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행위, 스트레스, 자아효능감 , 대학생활 적응정도 등을 파
악하고 건강증진행위, 스트레스, 자아효능감 등이 대학생
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대학생
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활 적
응을 높임으로 대학교 중도 탈락률을 낮추는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사용하려는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특성을  선행연구[33] 
대상자인 중환자실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 특성과 비교
해 보면 음주를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본 연구대상자가 
중환자실 간호사보다 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낮아 대학생
이 건강증진행위를 소흘히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적절한 시간의 수면을 취할수록 대학생활 전체적응을 
잘 하였고 (β=4.370, p=.005), 음주를 하지 않을수록 하
위영역 대학생활 학문적응을 잘 하였고(β=.860, p=.046), 
간식(끼니와 끼니 사이에 요기가 되도록 먹는 간단한 음
식물)을 섭취할수록 대학생활 전체적응(β=5.711, p=.005)

과 하위영역 대학생활 학문적응(β=-1.797, p=.002)을 
잘 하였고 여가 및 취미활동을 할수록 하위영역 대학생
활 사회적응을 잘 하였다(β=1.261, p=.003), 건강증진행
위를 많이 할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 한다는 선행연구
[37]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건강증진행위를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적절한 시간의 수면을 취하게 하고 음주를 
하지 않도록 하고, 간식을 섭취하도록 하고 여가 및 취미
활동을 하도록 하는 건강증진행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
요가 있다. 

대상자의 스트레스 점수는 총 150점 만점에 평균 
45.56 (±25.70)이었고 스트레스 원인으로 1순위는 학
업문제이고 2순위는 장래에 관한 문제이었다. 스트레스
는 대학생활 적응과 부적 상관관계(r=-.294, p<.001)에 
있었다. 2018년 전라남도 영암 지역 대학생 150명의 스
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본 연구결과를 2015년 서울과 충
청도 지역 대학생 235명의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연구
[38]결과와 비교할 때 [38]의 연구결과에서 스트레스 점
수는 45.57 (±2.39)로 본 연구결과와 거의 유사하였고 
스트레스 유발원인 1,2 순위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
다. 본 연구결과 스트레스 정도는  Moreira와 Furegato 
(2013)[39]의 연구에서 대분분의 간호학생들이 중등도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스
트레스 유발원인 1순위가 학업문제인 이유는 학업성적이 
졸업 후 병원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대학생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과 부적상관
관계에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들
[40-45]의 결과와 일치한다. 스트레스는 대학생활 적응
의 하위영역들 중 사회적응(β=-.023 p=.006), 정서적응
(β=-.042 p=<.001), 대학애착(β=-.034 p=<.001)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
응의 하위영역들 중 학문적응. 사회적응, 정서적응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46]과 부분적으로 일치하였
다.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야 한다.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 스트레스 하위영역 중
에서 특별히 학업문제와 장래에 관한 문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학업을 잘 할 수 있도록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간호학
과에 합격하자마자 부족한 기초학습을 스스로 선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학업이 부진한 2학년 학생에게는 부진한 부
분에 대한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
발이 필요하다. 1, 2학년에게 졸업 후 장래에 대한 비젼 
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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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효능감은 총 60점 만점에 평균 38.54 (±6.10)이
었고, 하부영역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긍정적 자아효
능감은 1-5점 범위중 3.05(±0.68)이었다. 긍정적 자아
효능감 5문항(“나는 자신감이 있다.” “어떤 일을 처음에 
잘못했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나는 계획을 짤 
때 계획 그대로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실패는 나로 하
여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든다.” “나는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바로 그 일을 시작한다.”)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이 긍정적 자아효능감 점수가 낮음은 자기 스스로에 대
한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이 미흡함을 의미한다. 대학생활
적응 전체와 정적 상관관계 (r=.190, p=.020)에 있었고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영역인 학문적응(β=0.078 p=.024)
과 사회적응(β=.075 p=.031)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SACQ를 사용한 44,668문헌에 대해 메타분석을 
한 선행연구[43]에서 자아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의 학문
적응과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자
아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체념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이루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향이 
있다.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를 양성하는 간호학과의 학업
은 타과의 학업에 비하여 양이 많고 난이도가 높다. 간호
학과 학생이 많은 양과 높은 난이도의 학업을 할 때, 자
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을 체념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
하므로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사료된다.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아효능감 중 특별히 긍정적 자아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1, 2학년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하위 요소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면, 하위요소인 학업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증진행위(간식 섭취, 음주여부), 
자아효능감이고 사회적응은 건강증진행위(여가 및 취미
활동), 자아효능감, 스트레스이고 정서적응과 대학애착은 
각각 스트레스이었다. 분석결과 각 하위 구성 요소별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학교생활 적응의 하
위 구성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
가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었다. Baker과 
Siryk[30]는 학업적응은 성적, 정서적응은 상담요청 정
도와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건강증진행위를 많이 하고 스트레
스를 적게 느끼고 자아효능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이 대학
생활 적응을 잘하였다. 따라서 대학생활 적응을 못하는 
학생을 선별할 때 학생의 취약한 부분인 건강증진행위
(간식 섭취, 음주 여부, 여가 및 취미활동), 스트레스(학업
문제, 장래에 관한 문제), 자아효능감(긍정적 자아효능감)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대학생활 적응을 못하는 간호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 파악된 취약 
부분을 중점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신입생 오리엔테이
션, 멘토-멘티 활동, 워크숍, 학생과의 상담 등의 프로그
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1개 대학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으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제한점
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건강증진행위 중 간식섭취가 학
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나 어떻
게 간식섭취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서는 연구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확대하고 간식섭취가 어떻게 학교생활 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힐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주로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시행되었던 
학교생활 적응을 간호학과 1,2학년 학생으로 확대 연구
했다는 점이다. 또한 간호학과 1,2학년의 학교생활 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건강증진행위(간식 섭취, 음주 
여부, 여가 및 취미활동), 스트레스, 자아효능감 등 이라
는 점을 발견하였고, 스트레스 중 학업문제, 장래에 관한 
문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자아효능감 중 
긍정적 자아효능감에 취약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는 점
이다. 또한 이러한 취약분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생
활 적응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학생지도
를 효율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학과 1, 2학년의 건강증진행위, 스트레
스, 자아효능감, 대학생활 적응 등의 정도를 파악하고 건
강증진행위, 스트레스, 자아효능감 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대학
생활 적응에 건강증진행위, 스트레스, 자아효능감 등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
활 적응을 잘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지도를 할 
때 건강증진행위(간식 섭취, 음주 여부, 여가 및 취미활
동)를 적게 하거나, 스트레스(학업문제, 장래에 관한 문
제)가 많거나, 자아효능감(긍정적 자아효능감)이 낮은 학
생들을 선별하여 건강증진행위(간식 섭취, 음주 여부, 여
가 및 취미활동)를 증진시키고 스트레스(학업문제, 장래
에 관한 문제)를 줄이고 자아효능감(긍정적 자아효능감)
을 높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 적용한다면 효율적
인 지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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